
중아황산소다 국산화 활발
9 3년 부흥산업 4 5 0 0톤 생산 … 수입제품 가격경쟁력 저하

중아황산소다의 국산화 대체가 활발히 진행중인 것으로 나타났다.

N a H S O3인 중아황산소다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사진현상액 제조기업인 부흥산업 (대표 안치상)에서

생산하고 있는데 연간 생산능력은 6 5 0 0톤 규모인 것으로 알려졌다.

염료용·폐수처리용·아크릴사원료용·사진현상액처리용·농약원료용·식품첨가물용으로쓰이는 중

아황산소다의 9 3년 생산실적은 4 5 0 0톤으로 9 2년대비 7.1%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.

9 3년 중아황산소다의 국내수요는 6 5 0 0톤 규모를 보였으며 이는 최근 2 ~ 3년간 연 1 0 %의 고성장에

따른데 기인된 것으로 풀이됐다.

중아황산소다는 K G당 4 0 0원대에 거래되고 있으며 9 3년

수입실적은 극히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.

관련업계에 따르면 수입품이 국내제품과의 경쟁에서 밀

리고 있는 원인으로 국내 중아황산소다가 K G당 4 0 0원

인 저가품인데 반해 수입되는 중아황산소다는 물류비용

이 많이 들고, 또한 자금회전 기간이 상대적으로 길어

수입업자들의 채산성이 맞지 않으며, 과거와는 달리 수

입품의 지속적인 공급이 어려워 실수요기업에서 불안해 하는 요인이 지적되고 있다.

무역협회 통계자료에 따르면 9 3년 중아황산소다의 수입은 통관기준 금액면에서 8 5만3 0 0 0달러가 수

입된 것으로 나타났다.

이와관련 국가별 수입실적을 보면, 독일이 전체 금액의 6 1 . 6 %를 차지한 5 2만8 0 0 0달러, 일본 2 5만7 0 0 0

달러, 중국 3만4 0 0 0달러, 대만 1만8 0 0 0달러, 이태리 1만3 0 0 0달러, 미국 3 0 0 0달러 등으로 밝혀졌다.

이에따라 국내 제조기업이 실수요기업에 적기에 납품하여 공급이 안정적이며 점차 국산화 추세에

있어 수입제품이 줄어들고 있으나, 실수요기업에서 소량 수입해 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.

한편, 중아황산소다와 용도가 비슷한 아황산소다의 9 3년 생산실적은 7 0 0톤으로 9 2년대비 7.7% 증가

했다.

아황산소다는 탈염소용·피혁처리용·펄프표백제용·보일러청관제용 등에 사용되며 부흥산업이 국

내에서는 유일하게 연간 1 2 0 0톤 생산능력을 보유하고 있다.

일본과 독일 등의 경우에는 대량의 plant 공정에서 부산물로 생기므로 국내제품과 비교, 절반 가격

에 유통되고 있으나, 품질이 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.

아황산소다의 경우 국내가격이 K G당 5 2 0원에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.

<화학저널 1 9 9 4 / 5 / 2 >

국내 생산 현황 (단위 : M/T, 원/ K G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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